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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을 손바닥으로가릴려고 해서야 …
최근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몇 년만에 찾아온 석유화학산업의 상승주기는 N C C기업이 그렇게도 원했던 공급과잉 해소문제를 자

연스럽게 이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시장회복을 위한 이같은 변화가 있기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인위의 상징인 담합시비로 몸

살을 앓아야 했다.

N C C기업의 적자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 듯 석유화학은 9 0년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을 반복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되온 불황카르텔이 그 타개책으로 내세워졌다.

그러나 불황카르텔도 그원인이 기업 자체에 있고, 석유화학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험란한 행로를 거듭해야 했다.

그뒤, 선후발기업간 감정대립이 석유화학부문 곳곳에서 표출되는 우여곡절 끝에 N C C기업은 지난1

월 사장단회의를 통해 합의된「폴리에틸렌 시장질서 유지대책안」을 최종확정했다.

「공존공생」의 사회적 논리가 경제원칙에 흡수되는 새로운 의미의 전술전략이 탄생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 것이다.

N C C기업 스스로가 감산의 대원칙에 합의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는 뭔가 이뤄낼수 있다는 강한 기대심리가 지배적인, 한마디로 들뜬 분

위기였다.

표면상으로는 기업의 자구적노력 쯤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5% 감산안」은 구체적 실행방안에 접

근해 가면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례를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감산방안이 얼마만큼 형식과 형식으로 뭉쳐져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다. 감산을 언제, 어떻게, 어느 기업이, 얼마간,

어디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규제가 어느정도로 실행되는지 세부

사항은 그저 백지상태였다.

대원칙에 합의했다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폴리머의 가격을 올리려는 그야말로「염불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젯밥타령만 한다」는 따가운 비난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U P - D O W N간 갈등만 심화시킨 채 상자부의 호된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돌이킬 수 없는

기업자율의 아픈 상처를 남겨야 했다. 어쨌든 석유화학이 회복국면을 맞으면서 말도 많았던 감산 시

비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빛을 발하지 않는 태양」이 되고만 N C C기업의 자구적 노력( ? )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인

지, 비판의 회초리를 가해야 하는 것인지 …

그 답은 이제부터 회복국면에 임하는 기업 스스로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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